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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

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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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모집이란? 

수시 모집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과정을 추가 모집이

라고 한다.

2021학년 정시 전형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일인 2021년 2월 18일 오후 

9시까지 등록하기로 했던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을 마쳤더라

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음 순위의 예비 번호 수험생에게 전화

로 추가 합격을 통보한다. 그러나 오후 9시가 지나면 더 이상 추가 합격 통지

를 못해 결원이 발생하고 이 인원이 추가 모집 인원이 된다. 상위권 대학의 경

우 소수 인원은 추가 모집 없이 다음해로 이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원이 

꽤 많다면 재정 결손을 막기 위해 추가 모집을 하게 된다.

추가 모집은 수시, 정시 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대학에 복

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1) 수시, 정

시 모집에 모두 불합격한 수험생, 2) 정시 모집에 합격했으나 추가 모집 기간 

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3)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정시 모집에 등록한 수험

생, 4)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에 수시·정시 합격 및 등록한 수

험생으로 한정된다. 수시 모집(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 합격했거나 등록

한 수험생, 정시 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등

록한 수험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전형 방법은 대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정원 

내 일반 전형의 경우 대부분 수능 100%다. 

그러나 학생부 100%, 학생부+수능, 학생부

+면접 등 선발 방법이 전형별로 다를 수 있

으므로 각 대학 추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인하대 서재현 책임입학사정관은 “수능을 

반영할 수 없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

자, 평생학습자 전형 등은 서류 종합 평가 

100%로 선발하고, 대부분 수능 100%로 선

발한다. 이 경우 수능 반영 방식은 정시 모

집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신입생 환영 모꼬지 버스가 떠나야 그 대학에 다닐 학생들이 정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실은 

그 후에도 합격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모집 자체를 

모르는 수험생도 있고, 2월 말경엔 이미 재수 학원에 등록해 다니고 있기도 해 추가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졸업식 후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찬찬히 들어보자. 꽤 괜찮은 모집 

단위가 추가 모집으로 나와 닫힌 문을 다시 열고 대학에 합격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모집 지원 자격과 최근 서울 주요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가 모집 경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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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로 서울 주요 대학도 사정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시 지원 인원이 줄어들어 대학들은 충원에 더욱 어

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추가 모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영향은 

하위권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에는 전년도에 추가 모집이 없었던 동국대(서울, 7명) 홍익대(서울, 

28명) 한국외대(글로벌, 38명)가 추가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했다(표). 이외에 

여러 수도권 대학도 추가 모집을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도 추가 모

집의 사정권임이 확인됐다.

자연 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역시 추

가 모집을 실시한다. 2020학년 추가 모집에서 의예과는 건양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등 총 9개교에서 10명을 모집했고, 치대는 부산대 조선대 원광대에서 

5명, 수의대도 3개교에서 3명을 모집했다.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

어 경쟁률이 정시 모집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20학년 동국대 추가 모

집의 경우 7명 모집에 1천204명이 지원해 

172:1, 인하대는 11명 모집에 1천40명이 지

원해 94.55:1, 계명대 의대는 1명 모집에 

343명이 지원해 343:1의 경쟁률을 기록했

다. 대부분 학과별 모집 인원이 1~2명에 그

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추가 모집의 합격선에 대해 서울 동대부여

고 김용진 교사는 “과거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은 추가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

아 합격선이 정시 모집보다 높은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최근 추가 모집이 늘면서 합격

선이 정시 모집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

고 있다. 다만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위권으로 갈수

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모집, 알고는 있어야 

모집 단위나 인원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는 추가 모집의 특성상 특

별한 지원 전략이 있을 수 없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

은 “미등록 충원 마감 시한을 지나 등록 예

정인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도권 이

외 대학의 정시 지원 자원 감소로 인한 추가 

모집 가능성 외에도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1학년 입시의 경우 내년 입시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의 공격

적 지원으로 인해 수시에서 나타난 상향 지

원 추세가 정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쟁률이 

2:1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실질적

으로는 미달 가능성이 커 추가 모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외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추가 모집, 알고

는 있어야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표_ 2020 vs 2019 vs 2018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추가 모집 인원 및 경쟁률

대학

2020학년 2019학년 2018학년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동국대(서울) 7 1,204 172.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하대 11 1,040 94.55 28 1,850 66.07 19 2,224 117.05 

가천대 15 1,306 87.07 22 1,987 90.32 14 2,260 161.43 

상명대(서울) 9 748 83.11 8 1,086 135.75 14 2,313 165.21 

경기대 16 1,289 80.56 20 1,507 75.35 7 1,306 186.57 

성신여대 9 681 75.67 8 688 86.00 5 724 144.80 

서울과학기술대 19 1,398 73.58 20 1,509 75.45 20 2,326 116.30 

숭실대 25 1,771 70.84 59 2,817 47.75 20 2,664 133.20 

가톨릭대 11 741 67.36 15 991 66.07 8 1,169 146.13 

국민대 25 1,662 66.48 31 2,006 64.71 17 2,404 141.41 

한양대(ERICA) 17 1,118 65.76 15 1,372 91.47 ✽　

광운대 17 1,087 63.94 26 1,501 57.73 6 1,300 216.67 

세종대 22 1,370 62.27 50 1,575 31.50 34 1,943 57.15 

명지대 27 1,537 56.93 33 2,188 66.30 28 2,821 100.75 

서울여대 16 885 55.31 27 1,387 51.37 9 1,212 134.67 

홍익대(서울) 28 1,536 54.8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천대 6 327 54.50 57 2,252 39.51 31 2,462 79.42 

동덕여대 13 685 52.69 19 869 45.74 12 1,272 106.00 

덕성여대 12 535 44.58 12 832 69.33 7 993 141.86 

단국대(죽전) 27 1,054 39.04 18 1,391 77.28 11 1,488 135.27 

한국외대(글로벌) 38 1,153 30.3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을지대(성남) 12 340 28.33 20 899 44.95 9 665 73.89 

건국대(서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7 3,022 111.93 

합계 400 27,482 68.71 499 30,413 60.95 315 38,068 120.85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의 추가 모집 평균 경쟁률은 2018학년이 120.85:1로 가장 높았고 2019학년 60.95:1, 2020학
년 68.71:1을 기록했다. 건국대는 2018학년 이후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반면, 2020학년에는 동국대와 홍익대가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대학이 추가 모집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 모집 시기가 지
나면 추가 모집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8학년 한양대(ERICA) 자료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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